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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 4월 12일은 우주 비행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2024년 대한민국 22대 총선 결과

2024년 4월 10일(수) 한국 국회의원(임

기 4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사전투표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됐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2

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이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약 

67.0%로 1992년 이후 최고 투표율을 보였

다. 개표결과 더불어 민주당(이재명 대표)

이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대표14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8

석(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 개혁신

당(이준석 대표) (지역구 1석 비례 2석)3석,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은 비례대표만 12석, 

새로운 미래당(이낙연 대표) 지역구 1석, 진

보당(윤희숙 대표) 지역구 1석을 차지했다.

사할린주, 전국 채용박람회 개최
4월 1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비

롯해 사할린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러시아의 일. 기회의 시기> 전 러시아 채

용박람회가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의 주요 장소는 '활

발한 교육'센터이며 이곳에서 16개 기업 고

용주들로부터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구직

자들을 기다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무직의 주민

과 사회적 지위를 바꾸려는 주민들, 고등교

육 졸업자, 중등교육 졸업자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가 10시부터 13시까지 열린다.

오후부터 '활발한 교육'훈련센터에서는 

8학년-11학년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

여하는 교육서비스 박람회가 시작된다.

'고르늬 워즈두흐'스키장,   
200만 번째 스키 하강 

4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늬 워

즈두흐' 스키장에서 200만 번째 스키 하강

이 기록되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

다. '고르늬 워즈두흐'의 이러한 결과는 단 

2달 만에 달성됐다. 100만 번째 스키 하강

은 2024년 2월 14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르늬 워즈두흐' 단지 회장은 스키단지가 

역사상 최초로 200만이라는 숫자를 넘어섰

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들은 스키코

스에서 지난해 스키시즌보다 40만 회 이상 

더 탔다고 전해졌다.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

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

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올해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 

건설이 아니와,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틔

몹스코예, 코르사코브, 알렉산드롭스크-사

할린스키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는 사할린 가스화 전략의 일환으로 왈

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택

공공사업의 시설들을 친환경적 연료로 전환

하는 대규모 건설작업이다.

마카로브 지역에서 4기의 보일러시설 

건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중 하나는 마

카로브에, 또  3기 시설이 1.98메가와트 작

은 용량으로 노워예 마을과 포례치예 마을

에 건설된다. 포로나이스크 지역 중심에는 

용량 60메가와트와 4,33메가와트의 2기 보

일러시설이 건설되며, 가스텔로 마을과 레

오니도워 마을에도 이 같은 용량의 보일러 

시설이 건설된다.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나탈리야 쿠

프리나 장관은 "포로나이스크 지역에 4호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러시설이 마무

리 단계에 이르렀다. 5월에는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제반시설의 구축으

로 26개의 아파트단지, 18채의 개인주택의 

주민들과 사회적 시설들에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석탄 보일러시설

을 폐쇄하고, 천연가스로 가동되도록 시설

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당초 천연 연료를 사

용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블록-모듈형 보일

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틔몹스코예 마을을 비롯해 워스호

드, 워스크례세놉카, 몰로죠즈노예 마을 구

역에도 4기의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

러시설이 건설되며, 알렉산드롭스크-사할

린스키 지역에서는 미하일롭카 마을에서, 

코르사코브 지역에서는 다츠노예 마을에서 

건설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코르사코브 지역과 돌린스크 지역

에서도 15기의 블록-모듈형 천연가스 보일

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코르사코브 지역 

차파예워, 라즈돌노예,  솔로비욥카, 오죠르

스코예 마을들에 7기 및 도심에도 3기가 건

설된다. 돌린스크 지역에서는 시 중심을 비

롯해 소콜, 븨코브, 포크롭카, 스타로둡스코

예, 소베트스코예 마을들에 8기가 건설되고 

있다. 새로운 시설 건설은 지자체장의 지시

로 특별 관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할린의 6개 지역에                           

18기의 천연가스 보일러시설 건설

쿠나쉬르섬 남부 골로브니노 마을에 새로운    

'학교-유치원' 종합 교육시설 개교식이 열렸다. 종

합 교육시설은 쿠릴열도개발 연방 프로그램 추진

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 

골롭니노 마을과 이웃한 두보워예 마을의 학

생들이 다닐 종합 교육기관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와 식품조리실, 식당, 강당, 체육관을 비

롯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배치돼 있

으며,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그룹들

과 산책을 위해 난방이 되는 베란다가 있다. 이 구

역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린 운동장, 축구장, 배

구장, 농구장, 육상 트랙과 체력단련 구역이 마련

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교육

기관의 명칭을 러시아의 유명 항해사인 표트르 리

코르도의 이름을 따온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세

기 초 그는 특별히 쿠릴열도 남부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 2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우리는 개척의 조

상들과 우리의 작은 향토 연구에 소중한 공적을 남

기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유즈노-쿠릴스크

시 지방자치체의 파웰 고밀렙스키 시장이 말했다.  

학교-유치원 종합학교의 아나스타시야 모키

나 교장은 ''우리는 오늘 모든 교육 표준에 적합한 

새로운 건물을 개교합니다. 이 기획은 우리가 바

라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편

안히 공부하고, 일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

다.''고 말했다.

새로운 종합학교에는 15명의 교사들이 근무하

는데 이들 중 4명의 교사는 러시아  여러 지역에

서 쿠나쉬르로 이주했다. 이 지역 행정부는 이들 

교사들을 위해 두 개 마을에 있는 잘 수리된 아파

트를 제공했다.

쿠나쉬르섬에 '학교-

유치원'종합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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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사할린의 무용수, 전국 무용                   

올림피아드에서 수상
코르사코브 아동예술학교 무용단이 <전 러시아 무용 올림

피아드> 무용기술 경연-축제에 참가해 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고 아동예술학교 측이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경기에 사할린, 캄차트카, 부랴

치야, 야쿠치야, 하바롭스크, 연해주에서 어린 무용가들이 참

가했다. "이번 행사에 사할린 지역을 대표해 '사할린의 자오선' 

무용 앙상블 8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의 참가자들은 <민속-연극 무용>부문에서 2위,      

<가무>부문에서 2위, <고전 무용>부문에서 3위로 3개 부문

에서 상을 수상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оры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Танцоры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Корсакова верну-
лись с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фестиваля «Все-
российск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с наградам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ДШИ.

Турнир проше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объединил юных 
танцоров с Сахалина, Камчатки, Бурятии, Якутии, Ха-
баровска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ли учащиеся восьмого выпускного класса хо-
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ансамбля «Сахалинский меридиан», 
- уточн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Островитя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и за-
воевали лауреатство 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
но-сценический танец», лауреатство II степени в номи-
нации «Эстрадный танец» и лауреатство I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Классический танец». 

 주향토박물관, <사할린 방문한               
우주 비행사>사진전시회 개최

4월 12일(금)부터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층간 공간에서    

<사할린 방문한 우주 비행사> 사진전시회가 시작된다고 박

물관 측이 전했다.

전시회 관람객들은 소비에트 시절 사할린주를 방문했던 

우주 비행사들 위탈리 세워스티야노브, 알렉세이 레오노브, 

그리고리 그레츠코, 파벨 포포비츠, 이완 부릐킨 등을 추억하

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과 사할린주 국립 고

문서부가 공동기획했다."고 전해졌다.  

20세기 후반 우주 영웅들이 사할린주 대표들과 노동단체

와 공산소년단과 공산청년단, 사할린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들로서 보존되어 있다. 전시회는 5월 5

일까지 진행된다.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оется 
фотовыставка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на Сахалине»
С 12 апреля в межэтаж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ласт-

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фотовы-
ставка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на Сахалин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музе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фотоснимки, на кото-
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летчики-космонавты СССР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Виталий 
Севастьянов, Алексей Леонов, Григорий Гречко, Павел 
Попович, Иван Бурыкин и другие.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и в приглашении.

Снимки хранят моменты встреч героев космос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и, трудов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пио-
нерскими и комсомоль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 населе-
ние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ХХ век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5 мая.
         (8면에 계속)

지난주에 지인의 소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이민자(50세, 러시아 이름 나탈리아 알렉

세예브나) 씨를 만났다. 그녀는 12년 넘게 장애

아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는 옐레나 스톨랴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이 장애아를 위해 만든 '열려있는 마

음' 클럽이 창설될 때부터 여기에서 계속 활동해

왔어요. 2022년에 이 클럽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저는 초대 지도자로 봉사했

습니다. 작년 8월에 1주년 기념행사도 멋지게 치

렀어요. 클럽과 인연이 되었던 자선가, 협력자, 

우정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열려있는 마음'클럽 활동에 

계속 참가하는 이유는 저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나탈리아가 말했다.

첫째 딸은 정상 분만했는데  2008년에 둘째 

딸은 25주가 되어 미숙아로 태어났다. 몸무게

는 670그램, 신장은 13 cm였다. 그 당시 의사들

도 ‘이 아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많

이 의문을 했었다. 그리고 나탈리아에게는 ‘아

기가 죽었다.’라고 전했다. 나중에 딸이 살아있

다는 사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되

어 의사를 찾아갔다.

이렇게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겼다. 3개월 후 딸이 시력

을 잃었다. 하바롭스크로 갔더니 이미2주 늦었

다고 했다. 뇌성마비도 오고, 뇌전증도 생겼다. 

그런  중에 남편의 진지한 배려와 응원은 나탈

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을 주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정신적, 육제적으로 고생을 해왔는

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막내가 15세입니다. 예뻐요. 제 

눈에는 그래요. 주로 재택 공부를 해왔어요. 현

재 '나제즈다(희망)'특수교육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몸 상태 때문에 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

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학교 수업에 나가서 교

육 받으려고 합니다. 큰 딸은 현재 이미  모스크

바의 한 대학교에서 공하고 있구요."라고 나탈

리아가 이야기를 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

을 12년 전부터 시작한 나탈리아는 항상 성격도 

적극적이었다. 10여 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제37호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 아동

들을 위한 첫 반이 생겼다. 그때 나탈리아는 시

각장애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특이한 선물을 해

줘'라는 기획을 실시하였다. 동창생, 친구, 아는 

자선사업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아이들에

게 대규모의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주로 평

소에 잘 먹지 못한 맛있는 한국 및 일본산 사탕,

과자, 귤 등으로 조합했다. 이런 새해 선물기획

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10년 전에 이런 선물

을 받은 아이 10명이 현재도 해마다 연말연시

에 이런 선물을 받고 있다. 나탈리아는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직접 선물을 전달한다.

학창시절에도 나탈리아의 성격은 항상 적극

적이었다. 루고워예 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학급 

반장도 했고 '콤소몰'단체장도 했었다. 그리고 그

가 부탁할 때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고 잘 응한다. 그의 타고난 리더십은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한 <무관심하지 

않은(걱정하는) 사람>대회, 하바롭스크에서 열

린 <남의 아이는 없다>라는 대회에 참가한 후, 

더욱 단단해졌다.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었고, 

극동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포 사

회활동가들과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활동

을 펼치기도 했다. 장애인 학부모들과 하는 행사

가 한두 개 아니다. 바자회도 하고 마스터클래

스도 하고 장애아축제를 하기도 했다.  얼마 전

에 그는 <열려있는 마음>단체 지도부에서 벗어

나 한 달 전에 또다른 비영리단체를 등록했다.

''제가 <빅토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

런 단체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지원, 장려금 등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단체를 포함해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4개 정도 있는데 

각 단체에 나름대로 균형잡힌 활동 방향이 있습

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단체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대상은 똑같아요.''라고 이 나탈

리아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통 단체에는 장애인, 장애아의 

부모, 다자녀가족, 장애가 없는 일반 시민 등이 회

원으로 돼 있다. 이래야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진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걸 

함께 한다는 뜻이다. 서로 보고 배우는 거다.

나탈리아 씨는 이번에 설립된 '빅토리아'단

체(단체 이름은 장애가 있는 딸의 이름)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하나는 18세 이상 무능력 장애아동을 위

한 보육반 개설입니다. 유치원 같은 것인데 장

애아는 여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

도 합니다. 비영리단체 '활발한 교육'센터와 함

께 기획들을 실행하려고 해서 현재 장려금 지원

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꿈이 있습니다. 장애아

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며칠 캠핑하는 것입니

다. 캠프에서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활

동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도 기분 전환을 하고, 조금이나마 정신적, 육체

적으로 쉬게 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캠프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조

금 더 독립적으로 활동했으면 합니다.”라고 나

탈리아가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행히 이런 그의 생각에 공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행정부에

서도 장애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

고자 한다. 옐레나 표도로와 부시장도 많이 뒷

받침하고 '활발한 교육'센터의 일로나 월로쉬나 

센터장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나탈리아는 또한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을 

항상 돕고자 한다. '노래하는 섬들'장애아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대륙에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

거나 교육받도록 또한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아이는 무대에 나서지 않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런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다보니 인맥도 생기고 아는 사

람들도 많아졌다.

''장애가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

들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할텐데 

저희(남편과 저)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강한 

사람들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습

니다. 사실 의사들은 '아이가 식물처럼 누워있

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쉴거'라는 진단을 내

린 적도 있었습니다. 딸은 지팡이를 좀 쓰지만 

잘 걸어 다녀요. 밥은 가끔 먹여줍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먹여달라'하면 무조

건 먹여줍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은 남편 덕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습니

다."라고 나탈리아가 말하였다. 사실 고려인동

포인 남편의 응원의 어깨는 그의 활동에 큰 무

기가 된다. 새 단체 이름, 로고, 문서 등 작성에 

그는 무조건 참가했다. 

''그리고 왠지 연초부터 저를 많은 비즈니스

맨, 자원봉사 등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에 사할린국립대에서 '바자회를 해서 5만 루블

리를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누구 도울까?'란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아는 장

애아 집에서 목욕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고장

나서 그걸 새로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또 다른 데에서도 연락이 와서 좋은 일에 자금

을 쓰려고 했는데 마침 한 단체에서 한 기획 실

행에 돈이 모자라서 서로 연결시켜드렸죠. 이렇

게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라고 나탈리아는 이야기했다. 

최근에 그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

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와도 협력하였다. 시한

인회 측에서 장애아 부모들을 위해 요리 활동교

실을 열었다. 파전 등 여러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며 어머니들이 만족해 했다. 늘 장애아 엄마들

의 건강, 정신력, 피로감 등에 대해 걱정하는 나

탈리아에게는 이런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나탈리아는 주로 낮

에 한다. 밤에는 그는 순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든다. 얼마 전에 자영업인으로 등록했

다. 주문을 받고, 반찬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먹

여 살리는 일이다. 나탈리아가 많이 바빠지고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

고, 반찬을 만드는 데에 적극 돕고 있다. 

나탈리아와 2시간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

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몇 번이나 눈물

을 흘렸다.  그가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

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

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며 이를 위해 뭔가

를 더 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

이란 시구 중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

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

지 않듯이…' 란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배순신 본사 기자)

이 나탈리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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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

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클(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어로는 <우리 가족

>,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

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보내주

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

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
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
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

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
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
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겨울 남풍 / 안상학
내 걸어온 길 사랑 아닌 적 있었던가

겨울 남풍에 실려 온 동백꽃 내음을 따라

내 걸어갈 길 사랑 없이 갈 수 있으랴

기차는 기찻길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내 사랑도 없이 사랑의 길 갈 수 있으랴

밤에 쓴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처럼

한낮의 골목길을 서성이는 사랑이여

기찻길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서면

동백 동백 동백꽃 지는 가슴을

남으로 난 기찻길 위에 올려두고 싶었네

 “지난 한 달 어쩌다 안

상학 시인과 함께 집필실

을 이용했습니다. 강원도 

강림면의 <예버덩 문학의 

집>. 한 분 더. 조명 시인

도 함께했으니, 알게 모르

게 제게는 시를 배운 시간

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녁 

무렵 차를 마시거나 날이 

궂어 술을 한 잔 걸치는 시간들. 아무렇지도 않게 

싯귀절이 흘러 나오고, 잊을 만했던 옛 시의 언어

들이 묘비에서 추적추적 걸어 나와 선언을 하듯 

시를 읊조리다 어느새 사라지는 시간들이었습니

다. 제 눈에 비친 안상학 시인은 누가 뭐래도 ‘백

석’을 닮았지요. 그리움이 짙게 밴 미남자. 인정하

기 싫지만 미남이십니다. 술 이야기가 빠질 순 없

겠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도 살짝 곁들이고, 

가끔 노래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상학 시인의 

노래를 들어본 느낌이요? 아, 이를 표현하기란 굉

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렵고도 말고요. 전 지

금도 이 분이 노래를 잘하는 편인지 못하는 편인

지, 구분이 잘 안 서거든요. 헤비메탈 말고 이보다 

더 쌘 데스 메탈에 가까운 톤을 일단 유지합니다. 

목청 어딘가에 디스토션 페달을 장착하신 듯. 처

음엔 정말이지 국악 명인 조통달 선생이 메탈리

카의 <Enter Sandman>을 부르는 줄 알았다니까

요. 피를 토하며 부르지 않으면, 매 타작이라도 뒤

따르는 듯, 최선을 넘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듯 

부르십니다. 

 하나 더. ‘율동’을 빼 놓을 순 없겠지요. 이분

은 그냥 서서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라 스트라

다(La Strada)의 차력사 ‘참파노’를 떠올리시면 딱

입니다. 차력사보다 더 당당한 기세로 줄곧 태극권 

장풍을 쏘듯이 노래를 하시지요. 특히 고음 부분에 

이르러서는 양 팔로 있는 힘껏 거대한 원을 그리시

면서 꼴딱꼴딱 그 음에 도달하는 기법의 소유자세

요. 혹시 예원제 박사와 함께 외계생명체 '삼체’에

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셨던 걸까, 아무튼. 

 이 분의 멋진 시 <겨울 남풍>을 들려드립니다. 

미련은 미련인데, 이토록 당당한 미련이라니. 역시 

좋은 시는 좋은 노래일 수도 있겠구나, 새삼 깨우

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에서 지낼 적 ‘바르드’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

지요. 모두들 통기타 하나로 각자 노래를 발표하는 

자리.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다시 사할린을 방문해

서 ‘바르드’ 파티에 초대받으면 저는 <겨울 남풍>

을 불러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

면 일단 인기상은 떼어 놓은 당상. 그렇게 되면 저

는 야무진 편이니까, 그 날 이후 <노스탤지어>의 

유제니아를 닮은 분과 꼬냑을 마시며 사랑에 빠지

고야 말겠지요. 오우, 야, 그렇지만 이런 건 뭐 운

명 같은 거니까.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요, 뭐. 아, 물론 아내가 있는데, 다행히 아내는 서

울에 계시니, 쉿, 쉬잇! 까짓 거 오늘은 한 번 야무

지게 완벽한 이중 생활을 꿈꿔보는 겁니다. 모스

크바의 ‘올가’, 쌩 삐체르부르크의 ‘마샤’,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이리나’! 쪼까 지달려들 보드랑께! 

남자가 말이야, 배짱이 있어야지, 배짱이! 동배, 동

배, 동백꽃!”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노글리키 지역에

서 제 14회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 축제가 개

최되었다고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전

했다.

축제에 주내 7개 지역에서 15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

기와 창작 수공예품 전시회, 미술 창작축제, 

요리 경연, '엘게분. 운반용 순록떼' 도서출간 

발표 등의 화려한 행사들이 참가자들을 맞이

했다.

4월 7일(일)에는 미술 창작축제와 '민족 

요리의 특징' 요리 경연에 대한 결과가 발표

돼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시상 부문에서 영

예의 상을 우승자들에게 수여했다고 전해졌

다.

축제 참가자들은 닙흐족의 삶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닙흐구(감독 알렉산드르 리)> 연

극도 관람했다.

노글리키, 제14회 사할린주 북방 원주민 축제 개최

사할린에서 일련의 러시아 청년.행사로서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 등록이 사할린

에서 시작되었다. 포럼은 2024년8월5일(월)

부터 11일(일)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에 러시

아 청년 전국  우수포럼  <브레먀 몰로듸흐

(청년의 시기)>상 부문에서 <오스트로와>가 

선정되었다.

행사의 주요 주제는 사회적 진출이다. 러

시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14세부터 35세 연

령의 청년 관리자, 분석가, 인재 정책 및 관리

에 따른 인사 전문가, 산업 기업의 직원들 500

명 이상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모인다. 이 행

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연방 청년사업청이 주

최한다.

''올해 연방 단계의 청년포럼은 5회를 맞

고 있다. <오스트로와>포럼은 점차 인기를 얻

고 있으며, 포럼 등록 신청자 수도 상당하다. 

2023년에 포럼에 참가를 위해 러시아 청년들 

사이 경연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져 참가

자 간 경쟁률은 16대1이나 되었다. 청년들은 

사할린주를 방문해  지역을 알아보고, 생활하

며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할

린주를 살펴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러

시아 연방 청년청의 포럼이사회 대표인 예카

테리나 안토노와가 말했다.

포럼의 교육 프로그램은 3개 방면에서 진

행되는데 <사회적 진출. 교육> 방면에는 해양 

경제의 핵심 분야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과 졸

업생들이 모이며, <사회적 진출. 생산>방면에

는 사할린 지역 경제개발 핵심 분야의 청년 기

술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다.

<사회적 진출.최고> 방면에는 아동과 청

소년들을 위한 직업적 자아형성과 자기결정

을 위한 기회를 열어준다. 

"<오스트로와>포럼의 이사회와 이에 참여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

가오고 있다. 이 행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

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올해 포럼의 주요 

초점은 사회 진출로서 지역에서 1년 내내 청

년교육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끊임없이 국민의 사회적 진출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그것의 핵심적 행사가 우리 포럼이

다. 1년에 걸쳐 우리는 <오스트로와> 포럼 참

가자들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을 

교육할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아나스타시야 코줴펜코 청장 대행이 말했다.

행사에서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대

형 교육 코너에서는 흥미로운 전문가들의 강

의와 활동교실 및 대담이 조성된다.

지난해에는 포럼에 전국 88개 지역들에

서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참가 신청자는 총 

5,435명이나 되었다. 올해 포럼에서는 러시아 

청년사업청으로부터 장려금을 타기 위한 기

획 발표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장려금 1백

만 루블리의 증서 획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포럼 등록은 포럼 웹사이트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할린주정부 제공)

사할린, <오스트로와> 전국 러시아 청년포럼 참가신청 시작

사할린섬 최남단 외딴 곳에 있는 아니와

곶에 세워진 등대 특별조사단 조직의 일환으

로 설계 기술자, 콘크리크 구조물 연구 전문

가, 생태학자, 역사학자, 향토연구가들이 점검

에 나섰다. 여기서 얻은 자료들은 등대를 지역

의 상징적 구조물이자 유명 관광명소로서 개

건하는 데 필요하다.

앞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등대 

개건 및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소유로부터 사할린 정부의 소유로 

이전하길 요청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아니와 

등대를 사할린 지역의 소유로 전환하는 데 대

한 문제가 해결돼 국방부와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함

께 개건 문서 준비에 따른 많은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되도록 신속히 개건에 착수

하고, 사할린주의 명소 중 한 곳인 등대를 등

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

했다.

등대에 도착한 조사단이 면밀히 등대를 

조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부 및 내부 공

간 변경을 조사하고,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

를 연구했다. 

시설 개건 시 건설자들은 현대적인 건설

공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시공업자들은 작업

을 시작하기 위해 정박지를 조성하여 이를 통

해 우선 건축자재를 입수하고, 다음 관광객들

을 하선시킬 계획이다.  

첫 단계 과제는 등대 원래의 모습을 되찾

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연

구가와 향토 연구가들이 참여했다. 등대의 기

존에 보존돼 있는 역사적 시설들을 꺼내고, 등

대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승리' 역사기념박물관의 유리 필리펜코 

관장은 ''등대의 역할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 안에 박물관의 일부를 조성하여 

이곳에서 등대의 역사와 사할린에 등대의 역

할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와 등대

에서 일제시대와 소비에트 시절의 유물을 살

펴보며, 이곳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시대와 사

건들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등대는 벌써 

30년간 운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카라후

토시대와 소비에트시기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다.

등대 외부공사는 올해 11월 중순쯤 진

행할 예정이고, 향후 전문가들이 등대의 외

관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관광차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시설을 좀더 조성할 계

획이다.

사할린의 대표적 명소 아니와 등대, 개건에 앞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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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ктуаль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вестку на тему «Устои, цен-
ности и ожидани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осприятие моло-
дёжи» обсудили на третьем 
заседание молодежного дис-
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ДРРК сту-
денты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2022 года в рамках де-
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фо-
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чал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моло-
дёжный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на засе-
даниях которого студенты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суждают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
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других сфер 
жизни. Клуб был созд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
ны, в частно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дсе-
дат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РРК, ректора СПбГУ Нико-
лая Кропаче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РРК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президента РУДН Владимира Филиппо-
ва.

Нынешняя встреч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молодежью, тем ценностным ориенти-
рам, которые нужно хранить для под-
держания устойчивой связи между по-
колениями.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диалогов форума ДРРК. Модер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от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ла студент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иана Басараб. Доклад на тему «Ак-
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ла студентка СПб-
ГУ София Бердыев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оссии и на-
правлены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пенсионеров. Студентк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
верситета Марина Диянова в докладе 
«Ностальги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сближения 
поколений на материал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кине-
матографа» отметила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огащения знаний молодежи о куль-
турных традициях двух стран.

От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доклад «По-
колен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про-
блемы конфликта поколений в Корее» 
представил  студ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Ли Тончжун. Он привел статисти-
ческие данные,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вы-
делил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войств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азличных поколений 
в Корее. О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причинах 
разлада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упомяну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студент универ-
ситета Чунан Чха Ынхе. По мнению 
докладчика изменения в образова-
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восприятии высше-
го образ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такой тенденции. Доклады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также предста-
вили: Пак Чемин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ё) 
— «Распад единст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Ли Чонгиль (универ-
сит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частник XI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изменения ценност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различий в предпочтениях в 
работе: фокус на поколения бэйбибу-
меров и MZ», Ким Хочжун (университет 
Сонгюнгван, участник XI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 «Пенсионная система Ре-
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фактор для поко-
ленчес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Россию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дставляли: 
Катерина Архипо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настасия 
Клемуши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
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Влия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тернета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на восприятие цен-
ностей и ожидани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лодежью России», Алиса Свитова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Б. Н. 
Ельцина) —  «Различия в ценностях мо-
лодого 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й России», 
Валерия Шестак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
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Егор Ле-
бедев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ирилл Гончаров (Тихо-
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
тет), Екатерина Медведева (Тихооке-
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Ожидани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т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ёжи в России».

 Пресс-служба СПбГУ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глазами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50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со значение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 13)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фамилий в Корее
Корейские фамилии, как и многие аспекты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занимают особое по-

ложение в мировых имяреках.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эпохи Чосон (1392—1910) фами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бы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ривилегией 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их семей и королевского 
род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например, фамилии начали давать-
ся простому люду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в XVIII—XIX веках, в Корее всё сдвинулось с мёртвой 
точки лишь к началу 20-х годов ХХ века.

Немало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количество и структуру корейских фами-
лий (и на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 целом) оказал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Китай. Корейские ари-
стократы, перенявшие конфуцианство и его традицию записи имён, начали каждую свою 
фамилию обозначать китайским иероглифом, который имел то или иное значение.

Например, Ким дословн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золото», Ли — «слива, дерево сливы» и 
т.д. Слива вообще является излюбленным символом в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а символи-
зирует преданность, силу, продвижение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Слива начинает цвести в самом конце зимы на абсолютно пустой и промёрзшей почве, 
холод и заморозки ей не страшны, она напоминает людям, что скоро придёт весна и все 
невзгоды останутся позади. Благородство духа, преодолевающего все трудности.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актики записи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аристократов китайскими иерогли-
фами возросла примерно в VII веке в поздний период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Силла.

Причём благородные господа предпочитали не обделя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своих фа-
милий они выбир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натные китайские фамилии. Они брали их за основу 
под тем предлогом, что, их предки тоже из Китая, из благородного рода.

Если верить статистике и совреме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то более чем 130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были «одолжены» у китайских братьев. И потому-то сегодня фамильная форма 
Л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в мире. Её носит более 100 млн. человек,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китайцы, но есть и корейцы.

Когда влияние дворянских сословий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чало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
сти, Ван Гон (основатель династии Корё) начал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фами-
лии. Подобный жест позволял отныне выделять благородных господ, являющихся верно-
подданными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се те, кто успешно сдавал экзамен, позволяющий продвинуться по службе и социаль-
ной лестниц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лжны были выб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которая отныне бы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во все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Постепенно традиция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и на богатых торговцев. Они буквально выку-
пали родословные книги у разорившихся аристократов, а затем присваивали их родовые 
привилегии себе.

К концу XVIII века фальсификация фамильных записей цвела пышным цветом. Су-
ществовала даже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при которой, когда знатный род прерывался по той или 
иной причине, члены семьи продавали запись своей родословной, а затем вписывали 
туда за деньги «не родственника».

В 1894 году строгая классовая иерархия в Корее была упразднена. Отныне обычные 
люди тоже могли выби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Чаще вс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изших сословий 
брали себе фамилии, которые некогда принадлежали их хозяевам, или же выбирали наи-
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в то время конструкции.

В 1909 году выходит новый закон, по которому каждый кореец обязан был выбрать 
себе фамилию и официально её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этот закон был не 
следствием какой-т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ля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аспектов, напри-
мер), а скорее попыткой поспеть за Японией, в которой на тот момент практика присво-
ения гражданам фамилий была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и помогала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население.

Естественно, как только неблагородны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угнетаемые высшими со-
словиями люди получили, наконец, право выбирать и носить фамилию, они сразу же нача-
ли присваивать себе «могущественные и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фамилии: Ли и Ким.

Как и во многих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х странах, женщины в Корее обычно сохраняют свою 
наследственную фамилию после замужества. Дети всегда получают родовую фамилию 
своего отца.

По традиции, каждому клану необходимо публиковать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е древо (в Корее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чокпо») через каждые 30 лет.

Популярные фамилии в Корее
Как и раньш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в мире. Боль-

шинство име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корейцы заимствовали у своего «большого брата Китая», 
из-за чего проследить историю многих фамилий становится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сегодня в Корее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около 300 фамилий, что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в которых количество фамильных форм достигает не-
скольких тысяч, феноменально.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здесь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o Ли;
o Ким;
o Пак;
o Цой;
o Чон;
o Чен.
Определённого адресата с таким скудным набором фамилий в этой стране найти, мяг-

ко говоря,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Мен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o Чо;
o Чан;
o Хан;
o Кан;
o Юн;
o Со;
o Лим;
o Сим.
В Корее в конце XX века насчитывалось свыше 3 тысяч кланов.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

ленный клан — это Кимхэ Ким (клан Кимов из города Кимхэ). Другие самые крупные кла-
ны, которые в своём составе имели сотни тысяч и миллионы человек: Ли из Чонджу и 
Кёнджу, Пак из Миря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чник: https://semfamily.ru/istoriya-familij-stati/korejskie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
тре Уссурийска по традиции про-
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в память о геро-
ях, павших в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интервентам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 
интервентами пришли предста-
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ссурий-
с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
сток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
го края, юнармейцы и простые 
горожан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лась гимном Рос-
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сполни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во-
кальные номера.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собрав-
шиес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героев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а также возложили алые и 
белые цветы.

В ночь с 4 на 5 апреля 1920 года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напали на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военные гарнизоны во Вла-
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Уссурийске и в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риморья, 
безжалостно расправившись с сотня-
ми красногвардейцев и корейцев. Это 
была самая кровавая ночь за всю исто-
рию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иностранной 
интервенци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Память жертв, погибших в апреле 
1920 года, почтили в Уссурийс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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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ла втор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РК запустила второй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

ни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запуск произве-
дён 8 апреля в 8:17 утр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времени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 SpaceX Falcon 9 из Косм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Кен-
неди в штате Флорида. Спутник вышел на заданную орбиту 
примерно через 45 минут после запуска, а в 10:57 был про-
ведён первый сеанс связи с наземным центром управления 
полётами. Э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знать запуск успешным 
Спутник оснащён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ми датчиками с синте-
зированной апертурой (SAR),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 данные с 
помощью микровол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ла-
нируется, что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на орбит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
ся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путников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территори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 совмест-
ной работе пять спутников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фотосьёмки 
земной поверхности с двухчасовыми интервалами.

РК и США возобновили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8 апреля РК и США возобнов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
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Как сооб-
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военнослужа-
щих, Агентство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
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ША и Агентство по учёту военно-
пленны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минобороны США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раскопки в пяти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Данная ра-
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в 2011 году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вместных поисках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По 
данным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участвова-
ли более 1 млн 700 тыс.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олее 36 тысяч из них погибли. Около 7,5 тысяч американ-
ских граждан до сих пор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о обсудить с            
бастующими квоты на приём в медвуз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о обсудить с врачами вопрос рас-
пределения квот на приём абитуриентов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если они предложат согласованные и более разум-
ные мер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Чо Гю Хон, выступая 8 апрел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Он напомн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искренним дискуссиям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чтобы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кольку 
«только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её устой-
чивость и защитить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отметил Чо Гю Хон. 
Около 12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е выхо-
дят на работу с 20 февраля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школы на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Ране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ёркивалось, 
что план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инят на основе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обсуждений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7 ресторанов РК - в списке ста лучших 
ресторанов Нью-Йорка 

Семь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ста лучших 
ресторанов Нью-Йорка 2024 года по версии газеты New York 
Times. При этом ресторан Atomics помещён на четвёртое ме-
сто, поскольку он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ует новые пищевые 
ингредиенты, а блюда подаются в посуде из корейской кера-
мики». «Посетители ресторана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тить традиционно корейскую атмосферу»,- пишет 
New York Times. Jeju Noodle Bar находится на 16-м, ресторан 
Atoboy на 30-м,  Okdongsik,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Манхэттене, 
занял 40-е место. Ресторан Yoon Haeundae Galbi на 52-м, Oiji 
Me на 77-м, а Mapo Korean BBQ на 91-м месте. Комтхан из 
свинины, который готовят в ресторане Okdongsik, был на-
зван в числе восьми лучших нью-йоркских блюд, список ко-
торых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жизни в РК

Широкое внедр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
лекта в РК позволит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получить эконо-
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цениваемый в 300 трлн вон (2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
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уки и инфор-
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глобальной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ей Bain & Company. Внедрение тех-
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феры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дицины и финансов только в 2026 году даст экономиче-
ский эффект на сумму 310 трлн вон. 123 трлн вон (91 млрд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ят продажи новых товаров с применени-
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лагодаря автоматизации 
и оптим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оизвод-
ственные издержки сократятся на 187 трлн вон (139 млрд 
долларо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структур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ызванные замед-
лением темпов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старением общества.                                                                               RKI

Станут ли гастарбайтеры 
полиглотами?

Фонд Института короля Седжона (KSIF) представил 
дв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ебника — «Легкий корей-
ский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Легкий 
корейский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рыболовства» — для оказа-
ния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м сезонным рабочим в изуче-
нии базовых навы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ниги разработаны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ино-
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тремящихся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
вые барьеры в их повседнев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жизн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Ожидает-
ся, что учебник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учебных про-
граммах институтов короля Седжона,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регион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Чтобы охватить 
разнообразную аудиторию учащихся, фонд сделал эти 
учебники доступными на шести языках: англий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русском, монгольском, узбекском и кыр-
гызском.

Инициатива отражает попытку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ностранными сезонными 
рабочими, уделя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лексике и выраже-
ниям, имеющим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повседнев-
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выполнения конкретных задач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и рыболовном секторах. В 
дополнение к учебникам фонд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опол-
н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в том числе словарь лексики и 
выражений, аудиоматериалы и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учите-
ля. Э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улучшения процесса обучения и позволяют учащимся 
удобно практиковать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 
Признавая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создает для трудя-
щихся-мигрантов недостаточная языковая поддержка, 
KSIF сосредоточился на улучшении их практических 
языковых навык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
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Сеул, 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остребованы 60 плюс

Поскольку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иближа-
ется к порогу «общества сверхпожилых», 20,1 про-
цента всех сообщений о поиске работы, загруженных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еб-сайт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сделаны людьми в возрасте 60 
лет и старш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77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опытались найти новую рабо-
ту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Worknet, из которых 959 602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выше, чем в любой друг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группы 29 лет и младше, которая загру-
зила 1,15 миллиона сообщений. Процент сообщений 
о поиске работы в группе 60 лет и старше в Worknet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2013 года, когда он состав-
лял 12,1 процента. В 2013 году на группу 60 лет и стар-
ше приходилось наименьший процент сообщений на 
веб-сайте из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27 процентов в группе 29 лет и младше, 23,8 про-
цента в группе 30 с чем-то, 18,8 процента в группе 40 с 
чем-то и 18,3 процента среди лиц старше 50 л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явили, что частый 
поиск работы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частично связан с 
тем фактом, что они, как правило, находят работу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Но они также объяснили эту тен-
денцию быстр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статистиче-
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2022 году 
18,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были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25 году доля пожи-
лых людей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т 20,6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что сделает Южную Корею 
обществом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 стандартам ООН. По 
оценкам агентства, к 2070 году 46,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
ния страны будут составлять 65 лет и старше, если 
текущая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Сеул, 7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Сеул, 10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Сеульский метро-
политен расширил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
го времен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до 11 
станций в Сеуле,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удобство для ино-
странцев.

Переводы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иностранны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и персоналу станции общаться на своих языках, нахо-
дясь лицом друг к другу через прозрачный OLED-экран,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танции Мендон 4-й линии ме-
тр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ля пробного запуска. По-
сле пробной версии, начиная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Сеуль-
ский метрополитен начал предлагать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еще на 10 станциях: стан-
ция Jongno 5-ga на линии № 1, станция City Hall, стан-
ц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нгик, станция Euljiro 1-ga и станция 
Gangnam на линии № 2, станция Gyeongbokgung на ли-

нии № 3, станция Gwanghwamun, станция международ-
ного аэропорта Кимпхо на линии № 5 и станции Itaewon 
и Gongdeok на линии № 6.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доступны на 13 языках, вклю-
чая англий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русский, вьет-
намский, тайский, испанский, немецкий, арабский и 
другие. Помимо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также могут 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й маршрут, искать пункты 
назначения и просматри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истеме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в метро, пере-
садках и времени в пути на прозрачном OLED-экране. 
«Надеясь предоставить туристам со всего мира более 
доступное метро и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ок, Seoul Metro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ует тех-
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удобства туристов»,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Се-
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еульское метро заговорил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 итогам парламент-
ских выборов, состояв-
шихся 10 апреля,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
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со-
хранила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22-го созыв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д-
счёта 99% избирательных 
бюллетеней она одержа-
ла победу в 161 из 254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ов. 
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лишь 90 мест. С 
учётом мест по партийным 
списка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месте с 
партиями-спутниками полу-
чит 175 мест, а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вместе с Народной 
партией будущего - 108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
брании, в которо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00 депутатов. 

Оппозиционный блок,  
включая депутатов от Пар-
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которую основал бывши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 Гук, 
получи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87 мест. 

Партия нового будущего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Ли Нак Ёна, получит одно, 
Партия новых реформ, воз-
главляемая бывшим лиде-
ром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Ли 
Чжун Соком – три, Парт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одно ме-
сто. 

В выбор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7% зарегистриро-
ван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явка на вы-
боры с 1992 года. Она на 
0,8% превысила явку на 
предыдущие парламент-
ские выборы в 2020 году.

KBS World

Оппозиция одержала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смиренно 

принять волю народ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бещает «сми-

ренно принять волю народа, выраженную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а также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и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1 апреля на брифинге глава ад-
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Гван Соп. Ожида-
ется, что об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чнётся с кадровых перестановок. Сразу после 
выборов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глава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старшие совет-
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подали в отставку. Их примеру 
могут последовать часть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ые 
возьмут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ожидает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я, нацеленная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с гражданами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
ства, который все пять лет своего президент-
ского срока вынужден работать с парламентом, 
контролируемым оппозицией.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
ют,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
бой оценку его работы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KB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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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одобри-
л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верфи                 

композитного судостроения в Корсакове
Корпорации «ВЭБ.РФ» выделит средства на создание 

верфи композитного судостроения в Корсакове. Такое ре-
шение приня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
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
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Комиссия рассмотрела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
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гнатьево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верфи 
композитного судостроения в Корсакове, парка «Три вул-
кана» в Камчатском кра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ОКа на место-
рождении «Кумроч» и обновления парк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Якутске.

- Поддержали все проекты. Проекты все нужные, - ска-
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рф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начнется уж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Суммарный объем ин-
вестиций в проект превысит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ыпуск 
первой продукции намечен на 2025 год. Пред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суда с корпусами из легких и прочных компо-
зи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Это моторные и парусные прогулочные 
катамараны, скоростные катера, пассажирские и туристиче-
ские катамараны,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50–150 человек и рыбо-
ловные суд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му туристи-
ческому бизнесу и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до 2035 года потребует-
ся порядка 2000 единиц судов последних двух типов.

- Верфь в Корсакове - важный проект, к реализации ко-
торого мы шли постепенно, прорабатывая с федеральны-
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ором это ре-
шение. Для реги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удов –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ая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Продукция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не только на нашем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но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По прогнозам, будет создано 700 но-
вых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екта займется Композитный дивизи-
он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Пред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ли-
дер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рынк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углеволок-
на,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удостроении, авиацион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и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етроэ-
нергетик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 Композитное судостроение – это мировой общепри-
знанный тренд. Считаем, что этот проект внесет значи-
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проектная 
компания, ведутся проектно-изыскательские работы, по 
завершению которых мы перейдем к этапу строитель-
ства,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озитного диви-
зиона Росатома Александр Тюнин.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верфь в 
Корсакове выйдет в 2028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ат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утевки детям войны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утевки в сана-
тории для детей войны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
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жителям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ходе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с губернаторами одна из жительниц 
посетовала на размер текуще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Глава реги-
она поручил профи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в кратчайший срок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ее увеличения.

– Нам возвращают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но не более 
30 тысяч. А ведь цены растут. Путевки стоят уже от 80 
тысяч и выш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Ох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
стерство соцзащиты увеличит сумму компенсации до 50 ты-
сяч рубл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норма-
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и вступят в силу.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ем разговора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охин-
цами стала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енсионерка из Охи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корую помощь ино-
гда приходится ждать по 40 минут.

– У меня бывает давление 220. У нас всего две бри-
гады по два человека. А если медики уехали в село, т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вообще не дождаться, – обратилась к гу-
бернатору жительница северного города.

На встреч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 мае в районе запустят 
третью бригаду. Проанализируют количество вызовов и 
распределят нагрузку на специалистов.

Другая участница встречи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ее мужу-ди-
абетику не выдали льготное лекарств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немедленно, не дожидаясь окончания меропри-
ятия, решить вопрос.

– Я вижу, что в Охе у жителей есть обоснованные пре-
тензии к работе медицины. И я этим вопросом займусь. 
А потом приеду снова и проверю, как изменилась ситуа-
ц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на встречах уже не звучат вопросы 
из сфе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ли звучат единичные. Мы 
создали институт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чтобы у пациен-
то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был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 все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У них есть 
прямой доступ к руководству минздрава, а значит, и воз-
можности для помощи своим подопечным.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стоит задача – рас-
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тров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здается кли-
ника, гд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вра-
ч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120 специали-
стов. Жителям Охи 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больше не придется 
выезжать на сложные опер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Охинцы поблагодарили за приезд мобильных ме-
дицинских бригад и попросили продлить время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айоне.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соответствую-
щее поручение руковод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здрава и 
подчеркнул: у всех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мощи должна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доктором.

Другой актуальной темой для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го му-
ниципалитета стала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На встре-
че люди попросили запус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амолеты 
в Хабаровск.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ил, что с середины мая частота полетов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на маршруте Оха – Ха-
баровск запускают один рейс,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 два. В этом 
году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вести третий рейс. Кро-
ме того, вырастет частота полетов из северного гор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пяти рейсов зимой до семи лето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о сервисе «Лист ожидания».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котор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лететь, пред-
лагаю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Если очередь получа-
ется слишком большой, ввод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
с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можно, позвонив по номеру: 
*0065. Кроме того, этот сервис –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
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ценить реальную потребность 
по тому или иному маршруту, а значит, перенастроить 
работу транспорта, исходя из потребности людей.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 модернизации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замена канализационного коллектора.

Ряд обращений затронул жилищную тему. С 2019 года 
в районе с помощью различных механизмов рассели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1400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сдать четыре дома на 220 квартир.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ведут еще 790 квартир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Всего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с жителям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звучало более трех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По 
ним были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главы регио-
на и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рольные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Знаменитый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Анива 
обследовали перед реконструкцией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экспедиции маяк,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у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го мыса Анива на 
юж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обследовали инжене-
ры-проектировщик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бетон-
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экологи, историки и краеведы. Получен-
ные данн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дного из знак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региона и популярного ту-
ристического объекта.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пере-
дать объект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тобы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
ность провести там ремонт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Сейчас во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маяка региону решен,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завершаем необ-
ходимые процедуры по оформлен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ведем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ремон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иступить к ре-
конструкции и привести в надлежащий вид мая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изитных карточе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
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бывшая экспедиция тщательно осмотрела маяк. 
Специалисты обследовали внешние изменения, внутрен-
ние помещения, изучили крепость имеющегося бетона.

Пр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ооружения строители планир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чать работы подрядчики планиру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и-
чал. Сначала он примет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а за-
тем его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высадки туристов.

Первостепенная задача – вернуть зданию первоздан-
ный облик.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го вопроса привлечены исто-
рики и краеведы. Имеющиеся сохранившиеся историче-
ские объекты на мая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везти и провести 
их реставрацию.

- Важно не то, чтобы маяк был воссоздан сам по себе, 
а сделать в нем музейную часть, в которой можно познако-
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маяков, маячным делом на Сахалине. 
Увидеть быт на маяке Анив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и совет-
ского нахо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зные эпохи и собы-
тия, которые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ли. Маяк не работает уже 
около 30 лет. И всё это время хранит артефакты эпохи Ка-
рафуто и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й-
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Юрий Филипенко.

Наружные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на маяк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к середине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дальнейшем 
специалисты не только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облик соору-
жения, но и сделают объект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для при-
езжающих к нему на экскурсию.

Более 2200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и             
управдомами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
маренко был запущен проект «Управдом».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бъединились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
с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и областны-

ми властям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кануне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сахалински-
ми управдомами, подвел итоги работы проекта и награ-
дил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поощрили Анну Григорьеву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алину Лозыченко из села Сокол До-
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Ольгу Федорову из Холмска.

– Там, где есть инициативный управдом, работа по ре-
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идет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и актив-
нее.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овышается качество коммуналь-
ных услуг, и люди отмечают это. Вы проводники между 
людьми 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Считаю,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ак-
тивнее продвигать наш проект, помогать людям решать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о и других сфер. Мы это будем всячески поощрять и под-
держива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Управдом» – важная часть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
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акти-
вистов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Е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
не и Курилах было около 1600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то сегодня 
уже более 2200.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регионе имеют свое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 Когда мы запускали проект, вспомнили емкое слово из 
советских времен – управдом. Ведь именно жители лучше 
всех знают, как работает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в какой 
квартире кто живет, кому требу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н-
ститут управдомов полезен как дл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так как 
мы получаем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из первых уст, и для людей, 
потому что он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нам напрямую и опера-
тивно получить ответ,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
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Благодаря управдомам на островах активизировал-
ся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Инициативные жильцы сообщают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что их до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е-
сти в порядок. На собрании жители выбирают цвет кра-
ски,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 дальнейшем преображении 
– росписи стен, комнатных растениях и предметах деко-
ра. Лучшие объекты соревнуются в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се 
«Подъезд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 Мы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мониторинге убор-
ки дворов летом, расчистки от снега – зимой,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Сейчас все вовлечены в ремонт подъез-
дов. Когда на общих площадках так красиво, люди на-
чинают по-другому относиться. Никому уже в голову не 
придет выкинуть мусор или покурить в подъезде, – рас-
сказала координатор проек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Управдомы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районах. Темы собраний задают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ршие по дом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ходили 
обучающие семинары, к примеру, по правовой грамотно-
сти и вед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Также организуют пси-
хологические тренинги, посвященные бесконфликтному 
общению и техникам переговоров.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18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приступят в этом году 

в 6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лочно-модульн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в Анив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Поронай-
ском, Тым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
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воду объекто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вед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
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и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ырех котельных. Одна из них появится в Макарове, 
еще три - меньшей мощности по 1,98 мегаватт – в селах 
Новое и Поречье. В Поронай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рабо-
ты развернутся в райцентре – тут построят две котельные 
мощностью 60 и 4,33 мегаватта, а также еще две - в селах 
Гастелло и Леонидово.

– Кроме того,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выш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лочно-модульной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 4. В мае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пусконаладку. 
Новый объект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жителей 26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и 18 частных домов,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Мы поэтапно выводим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угольные котельные, модернизируем их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или строим новые, изна-
чально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эт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 рас-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Монтаж еще четырех котельных начнут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Тымовском и селах района: Восход, Воскресеновка и Моло-
дежное.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работы нач-
нутся в селе Михайловк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 в селе Дачном.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
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работу 15 газовых блочно-моду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Ра-
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еми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едутс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ах Чапаево, Раздольном, 
Соловьевке и Озерском, а также трех – в самом городе. 
Еще восемь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
ве, строят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ах Сокол, Быков, 
Покровка, Стародубское, Советское и в райцентре. Стро-
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объектов реализуется также согласн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который при этом держит их 
возведение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4년 4월 12일 새 고 려 신 문 (7)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8일

부터 28일까지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10.5.) 유공 포상’후보자 재외동포 및 국

민 공모를 진행한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

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개인 및 단체)

이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

통령‧국무총리‧재외동포청장 표창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

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

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 및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

천할 수 있으며 첨부된 공모 안내문을 참

고해 추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

수하면 된다.

  ※ 우편 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2, 35

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포상담당

자 (우편번호 22009)   ※ 이메일 접수처: 

hjunkim15@korea.kr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

의 주요 공적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재외

동포청, 대한민국 상훈 및 재외공관 홈페

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치게 되며, 접수된 의견은 본인 

소명,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된

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적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 의무사항)

수상자는 10월 경 재외동포청 및 상

훈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재외동포

청: www.oka.go.kr 대한민국 상훈: 

www.sanghun.go.kr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 한

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07년 처음 시작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

자들을 격려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

를 강화해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숨

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이

기철)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을 초청해 모국 연

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

혔다.

‘2024년 재외동포 차

세대 모국 연수’는 총 8회

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

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전년 1천307명 대비 

53% 늘어난 차세대가 참여할 계획이다. 

청소년 1천300명과 대학생 700명이 모국

을 찾는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

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

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한국 

역사 이해, 유적지 및 관련 시설 방문과 

한국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세계시민

교육 등 글로벌 리더십 교육도 진행할 예

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

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

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차세대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

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모국 연수 후 거

주국 동포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자

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2024년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재외동포 및 국민 공모 
-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 공헌한 개인 단체               

추천 가능…4월 28일까지

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 모국 초청 
재외동포청, 총 8회 모국 연수…역대 최대 규모 

이기철 청장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발전상 이해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국

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해

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결과를 4월 3일 발

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 26개국 한국문화

콘텐츠 경험자 2만5천명(국가별 표본 수 

700~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

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온라인으로 실시

됐다. 26개국은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남아공 등으로, 조사

분야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애니메이션‧출판‧

웹툰‧게임‧패션‧뷰티‧음식 등 한류 관련 11개 분야

였다.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

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듦(호감)’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

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

국·아랍에미리트(83.0%), 베트남(82.9%) 등의 순으

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

(45.9%) 혹은 비슷(43.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증

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67.6%), 인도(67.1%), 

사우디아라비아(65.1%)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케이팝 7년 연속 1위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

지 조사한 결과, 케이팝(17.2%)을 가장 많이 선택했

다. 케이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

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6.3%), 미

용(뷰티) 제품(5.2%)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케이팝에 대

한 응답률이 각각 23.1%, 20.8%로 다른 연령층보

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응답률

이 각각 13.6%, 1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연

령에 따라 한국 연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

적 변화 66.1%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

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

으로 변화’ 비율이 66.1%, ‘변화 없음’이 30.1%, ‘부정

적으로 변화’가 3.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랍

에미리트(85.9%), 인도(85.3%), 베트남(84.7%) 등이 

긍정적 변화가 크고, 일본(38.8%), 이탈리아(48.7%)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문화콘텐츠 

소비량은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

(18.6시간), 태국(18.4시간), 인도네시아(17.0시간), 

베트남(16.4시간)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

다. 반면 일본(4.4시간), 캐나다(5.8시간), 호주(6.2시

간), 이탈리아(6.3시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으

로 나타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한

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 32.6%

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유로 ‘지나치게 자

극적/선정적(24.9%)’, ‘획일적이고 식상함(22.0%)’,  

‘지나치게 상업적(21.1%)’ 등이라고 응답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여전한 인기 속 <더글

로리>도 포함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은 여전히 <오징어게임>을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2021

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

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더

글로리(3.4%)>와 <킹더랜드(2.6%)>로 조사됐다. <

오징어게임>이 유럽(23.7%), 미주(8.3%)를 중심으

로 인기를 보였다면, <더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

(5.4%)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7.9%)>과 <부산

행(6.0%)>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유

럽(10.7%)과 미주(12.6%)에서, <부산행>은 아시아·

태평양(8.2%)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 한국 제품/서비스 관

심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

심도 살펴봤는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50.7%)

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이집트(75.6%), 사우디아라

비아(73.0%), 아랍에미리트(72.9%), 베트남(72.1%), 

인도(70.7%)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

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의향 없음’ 비율의 경우 

일본(41.7%), 이탈리아(20.4%), 스페인(20.8%) 순으

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64.7%)이 가장 높았으

며, 한국 방문(61.8%), 음식점에서 식사(61.4%), 화

장품(54.0%), 의류 구매(52.8%) 등도 높은 소비 의

향을 보였다. 나아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5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81.4%), 베

트남(78.6%), 사우디아라비아(74.5%)에서 높게 나

타났다.

문체부, “케이-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확실하게 

지원, 연관 산업 수출 확대 견인”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개소까

지 확대하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

는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 내 케이-콘텐츠 관심이 최근 상

승하고,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이 높은 만큼 한

국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 ‘코리아

(KOREA)360’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개설할 예

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서 한류 문화콘텐츠와 연관산업을 함께 선보이는 ‘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쌍방향 문화교

류뿐만 아니라 콘텐츠 국제개발협력(ODA) 등을 통

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케이-콘텐츠를 집

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

의 수출까지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

문체부,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결과 발표

‘해외 한류 실태조사(2018-2023)’ 한국
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차수별 연수초청 인원>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과 아스타나 소재 서비스관광전문학교 간 업무협약 체

결 모습 (사진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원장 구본철)은 지

난 4월 5일과 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조리서비스학교, 서비스관광학

교와 한식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스타나의 대표적인 요리학교

인 두 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70시간 이상의 한식 정규수업 커리큘럼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국문화원은 김밥, 떡볶이 등 현지인들이 친숙한 음식부터 한국 궁

중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각 학교에서 가르칠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의 지

원을 하기로 했다. 구본철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장은 “한류 열풍으로 카자흐스탄

에서도 한식을 배우려 하는 수요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스타나의 요리학교

에서 한식 수업이 정규과정으로 자리 잡고 카자흐스탄에 한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아스타나 소재 요리학교 두 곳에           
한식교육 전문가 초청 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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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 아동교향악단,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

사할린주 아동교향악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공연을 개최

하는 가운데  4월 24일(수) 체호브 사할린 국제연극센터에서 

저녁 7시에 열린다.

연주 곡목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조르주 비제, 요하네스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외국 작곡가들

의 작품들이다. 공연 관객들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

수' 발레 중 <마주르카>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브의 '로미

오와 줄리엣' 발레 중 <무사들의 춤>, 아람 하차투랸의 레

르몬토브의 연극 <마스카라드(가장무도회)> 중 왈츠 모음

곡을 비롯해  러시아 민요 메들리 등 여러 작품들을 들을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그 음악원 단원이자 블라디미르 스피바

코브 자선재단의 장학생이며, 국제 경연 참가 수상 경력이 있

는 티모페이 블라디미로브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에드바르 그

리그의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 연주는 깜짝 선물

이 될 것이다.''라고 주 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даст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своего 

25-ле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про-

ведет концерт, приуроченный к своему 25-летию. Кон-
церт пройдет 24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
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в 19:00.

В программе зая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рубеж-
н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эпохи романтизма: А. Дворжака, 
Ж. Бизе, И. Брамса, И. Штрауса. Кроме того, зрители 
услышат «Мазурку» из балета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П. 
Чайковского, «Танец рыцарей» из балета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С. Прокофьева, Вальс из Сюиты к драме 

М. Лермонтова «Маскарад» А. Хачатуряна, попурри на 
темы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и другие музык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Приятным сюрпризом станет исполнение концерта 
Э. Грига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с участием лауре-
а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стипендиата благотво-
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В. Спивакова, участника програм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ма музыки Тимофея Владими-
рова»,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Нонна Лаврик.

 사할린,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서 교육자 체육-스포츠 클럽 축제가 진행됐다고 사할린주 교

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자신의 텔래그램을 통해 

전했다. 정다운 분위기 속에 사할린주 교육계 근로자 체육대

회의 우승자들에게 시상을 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에게 새

로운 공동체가 생겨서 기쁘다. 어서 열띤 스포츠적  만남을 기

대해보자!''라고 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녜자부드카(물망초)' 제44호 유치원

과 제1호 김나지야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спартакиада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7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здоровья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
тивных клубов. Об этом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о-
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душевной атмосфер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об-
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едагоги-
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Рада, что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будем ждать жарких спортивных встреч!»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Абсолют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детский сад №44 «Незабудка» и гимназия №1.

<사할린 마라톤> 하프마라톤에,      
사할린 주민들  참가 촉구

사할린 지역에서 <사할린 마라톤> 하프마라톤대회 등록

이 시작되었다고 주스포츠부가 전했다. <러시아 연방. 마라톤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의 일환으로 5월19일 아니와에서 하프

마라톤대회가 조성된다 . <러시아 연방. 마라톤>은 가장 대중

적인 대회로서 전 지역에서 15만 명 이상이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한다. 2024년에는 8회째 전국적으로 이 스포츠 행사가 진

행되며, 사할린주에서는 5회째 진행된다.  

스포츠부는 '' 육상선수들의 참가 종목은 500m(7세-9세), 

1km(8세 -10세/ 11세 -12세), 5 km(13세 -17세/ 18세 이

상), 10 km(18세 이상), 21.1 km(18세 이상)이며, 또한 발달장

애인들은 1000 m코스에 출전한다.''고 알렸다.

하프마라톤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은 음악 공연과 브레이

크댄스 경연, 자동차 전시회, 행사 협력으로 상호작용 행사들

을 즐길 수 있다.

<사할린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에

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 인원은 한정돼 있다.

 Островитян приглашают на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
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области.

Полумарафон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в Аниве 19 мая. «ЗаБег.
РФ» -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старт, когда синхронно начи-
нают бежать более 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2024 году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в стране пройдет в 
восьмой раз, а на Сахалине - в пятый. «Для легкоат-
летов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истанции в 500 м (7-9 лет), 1 км 
(8-10 лет, 11-12 лет), 5 км (13-17 лет, 18 лет и старше), 
10 км (18 лет и старше) и 21,1 км (18 лет и старше), а 
также 1000 метров для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
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отметили в минспорта. Участ-
ники и гости забега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турниром по брейк-дансу, автомобильной 
выставкой,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забега»,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онлайн сервис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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